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를 떠나신 뒤에, 로마에서 임명한 

이스라엘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졌어요.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갔어요.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말했어요.

이 자는 사람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선동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기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냐? 흠..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흠.. 오케이오케이.. 당신은 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오? 저들은 당신이 죽기를 원하고 있소. 다 알고 

있잖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말들에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가 예수님을 죽일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빌라도를 더욱 압박했어요.

저자의 가르침은 모든 유대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 여기 예루살렘까지도 다 

퍼졌습니다!

갈릴리라고 했나? 그곳은 헤롯의 관할지역이 아닌가? 제대로 심문을 갈릴리라고 했나? 그곳은 헤롯의 관할지역이 아닌가? 제대로 심문을 

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헤롯에게 보낼 것이다.

안됩니다! 저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우린 그가 죽길 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에게 보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에게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 곳에 가실 때  헤롯은 흥분됐어요. 헤롯왕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보고 싶었어요. 헤롯은 

예수님께 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역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그를 고소할 꺼리들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헤롯과 그의 

병사들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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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지금 날 놀리고 있군!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 하지만 지금 

내가 만난 예수 당신은.. 참 실망스럽군. 당신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저 평범한 사람이군. (놀리듯)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여봐라! 예수에게 그의 명성에 어울리는 옷을 주어라.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는 병사들을 시켜 예수님께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계속 웃어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이 자를 네게서 멀리 보내라! 이 자가 왜 내게로 보내졌는지 도통 이 자를 네게서 멀리 보내라! 이 자가 왜 내게로 보내졌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또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보내졌어요. 이번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빌라도는 옷을 입고 있는 예수를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보시오. 당신들이 이 자를 나에게 데려왔소. 당신들은 이 사람이, 보시오. 당신들이 이 자를 나에게 데려왔소. 당신들은 이 사람이, 

사람들을 당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다고 했소. 난 당신들 앞에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고 당신들이 고소한 것들 중에서 그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소.  헤롯도 마찬가지여서 그 또한 이 사람을 나에게 

다시 돌려보냈소. 당신들도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줄 것이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불처럼 화를 냈고 또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불처럼 화를 냈고 또다시 

모두가 소리를 질렀어요.

안됩니다! 그를 죽이세요! 그는 죽어야 해요!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알겠소! 알겠소! 조용하시오! 당신들도 아시다시피 유월절 동안에 

주지사가 한 명의 수감자를 풀어주는 것이 관례요.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오? 살인자 바라바요?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예수요?

바라바요!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원치 않습니다! 바라바를 바라바요!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원치 않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조용하시오! 이보시오, 이리 오시오. 당신들은 정녕, 당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아닌 살인자를 놓아주길 바라는거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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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하는 얘기군!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거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지? 내가 보기에 저 자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소. 당연히 죽음을 무릅쓸만한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매우 화가 났었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매우 화가 났었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 앞에서 물그릇을 가져와 손을 

씻었어요.

난 이 사람의 죽음에 아무런 죄가 없소.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소.

알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모든 벌을 아들이겠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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